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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회자들은 현재 있는 곳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이동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잘 봐야 합니다. 배구하는 것과 

똑 같습니다. 여기서 뛰다가 조금 자신 없으면 ‘앞에 가서 뛰자, 후미에 가서 뛰자, 센타에 가서 뛰자.’ 이것을 

잘 해야 합니다. 뛰기는 그 안에서 뛰더라도 배치를 잘 해야 합니다. 

캠퍼스는 뭔가 패기 있게 확확 밀어붙여줘야 됩니다. 애들이 지도자 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. 그러나 힘

이 좋은 애들은 지도자보다 앞에 막 가버립니다. 그렇다고 못 가게 하면 안 됩니다. ‘힘 있게 너희들 달려라’ 

하고 지도자들이 앞에 갈 정도가 되어야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목회자들이 연단 받고 단련하고 많

이 배워서 확확 밀어 붙어야 합니다. 배우는 학생 중에 천재들이 있으면 못 가르칩니다. 밀려서 못 가르칩니

다. 그래서 자기도 천재가 되어야 합니다. 

섭리사가 ‘새롭게 해야 된다.’라는 것에서 ‘새롭게’ 의 해석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. 월명동을 새롭게 해서 

완전 다르게 개발하듯이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.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확 달라질 것입니다. 그렇

게 해나가야 합니다. 우리는 워낙 인원이 많으니까 전체가 조금만 새롭게 하면 확 달라집니다. 쉽게 이야기해

서 전체에게 1분씩만 준다 해도 수만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런 입장과 같이 새롭게 해서 청중을 잘 지도해야

지 청중을 잘못 지도하면 안 됩니다. 엄청난 손해입니다.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나가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

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인재들 교육을 꼭 시키려고 합니다. 해외선교 부분도 국내에서 하려고 합니다. 인재

들 교육시켜 양성해서 여러 가지로 쓰려고 합니다. 말씀도 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면 엄

청난 말씀입니다.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. 그러니 이것도 잘 교정해서 만들어 더 빛나게 해야 합니다. 책 같

은 것도 한 번 내려면 20번 넘게 교정해야 합니다. 교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구원론 같은 것은 교정을 제

대로 못했는데 그냥 책으로 냈습니다. 제대로 교정을 해야 합니다. 한 번에 내가 다 읽어 본 것이 아니고 일

부 보내서 읽고 또 일부 보내서 읽고 하니까 이것이 연결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. 앞 뒤 연결이 안 되니까 소

제목 같은 것도 잘 못 달아놓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을 잘 교정해서 여러 가지로 잘 해나가

야 합니다. 

직장 다니던 사람은 그만 두면 안 됩니다. 특히 요새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. 예수님이 주머니 만들어 돈 채우

면서 뛰라고 하셨습니다. 잘 못 지도하면 큰 일 납니다. 누가 잘 못 지도해도 안 되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 못 

지도해도 안 됩니다. 좋은 직장이면 더 그만 두면 안 됩니다.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. 우리 신앙길은 사막길

을 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. 임시적인 도랑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봐야 합니다. 그래

서 모든 것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. 그러기위해 돈도 벌고 선교도 지원해 주고 해야 합니다. 전도자가 지원해 

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. 요즘은 인재들이나 취직되지 일반 사람은 취직이 잘 안됩니다. 직장이 없으

면 너무 힘듭니다. 요즘은 직장 들어가는 게 고시 보는 것만큼 힘듭니다. 그러니 직장 그만 두고 싶다 생각하

는 사람은 다 사연이 있겠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. 

지도를 잘 해줘야 합니다. 지도하기에 따라 운명이 좌우됩니다. 성경 말씀가지고 지도하고 말해주니까 확확 

다른 것입니다. 정신 사상도 다릅니다. 관리 잘 못 하면 안 됩니다. 

말로는 전도가 잘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교회에서 몇 명 된 것 가지고 전도 잘 

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. 배가 운동하면서 확 밀고 나가야 합니다. 옛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강의 잘 해서 하

루 삼천 명씩 데려다 전도하지 않았습니까? 고구마를 하나 삶는 것이나 두 개 삶는 것이나 백 개 삶는 것이나 

열을 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. 똑같이 열을 가합니다. 하나 삶는 화력이면 백 개 삶아도 다 삶아 집니다. 그렇

게 해서 확 밀어붙이고 해야 됩니다. 잔뜩 몰아 붙여서 데려다 놓고 강연해야 합니다. 옛날에 내가 역전에서 

그렇게 할 때 백 명 이 백 명씩 몰려와서 강의 할 때 거기에서 수십 명씩 교회 따라 간다고 다니는 교회가 어

디냐고 나에게 물었습니다. 한 번에 교회 하나씩 만들었습니다. 지금도 똑같습니다. 여러분도 이런 방법으로 

해야 됩니다. 


